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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는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르반떼의시승이벤

트인 패밀리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위드 르반떼(Family

Driving Experience With Levante)를 진행한다고 12일 밝

혔다

전국 10개 마세라티전시장을방문하거나전화를걸어사전

예약을해야이벤트에참여할수있다

이벤트기간은강남송파분당전시장이7일부터 13일까지

광주등나머지 7개전시장은 9일부터 15일까지다

마세라티는시승및상담고객에게브랜드텀블러를 6월르

반떼 계약 및 출고 고객에게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 글램핑 상

품권을각각증정한다

르반떼는 마세라티가 100년이 넘는 브랜드 역사상 처음 선

보인SUV모델로작년 11월국내에공식출시됐다

최상위모델인 르반떼 S는 30 V6 트윈터보가솔린엔진과

ZF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430마력 최대토

크 591m의성능을발휘한다

제로백이 52초이고최고속도는 264h 연비는리터당 64

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마세라티 SUV 르반떼시승이벤트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의자동차사고발생

률이일반차량의 10배나돼보험료를차등화하

는등의대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11일 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

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

했다

보고서에따르면쏘카 그린카 씨티카등카

쉐어링 업체의 회원수는 2012년 6만8000명에

서올해 480만명으로급속하게늘어나고있다

하지만 카셰어링의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불충분한탓에무면허운전자가운전하

거나사고를내고서뺑소니하는사례가잇따르

고있다

특히 카셰어링 차량의 높은 사고 발생률이

문제다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을

보면지난해기준으로대물배상이1496%로일

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138%)에 견

줘 10배나높았다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242%

와비교해서도 6배나높은수치다

이는카셰어링이용자가사고위험도가높은

20대와 30대가주로이용하기때문으로풀이된

다또사고위험도가높은이용자의차량이용

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높은

사고발생률의원인이기도하다

보고서는이에따라이용자의사고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

카쉐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려면 과거 운전기록과 사고기록

을 알아야 하기에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

다

보고서는 카셰어링 업체의 사고보상 사각지

대도지적했다

현재카셰어링업체가제공하는대물보상한

도는 1억원이다 국내에 고가의 외산차가늘어

나고있어사고발생시 1억원으로충분히보상

하기어려울수있다

보고서는이에대해카셰어링업체가대물배

상의 보상한도를 1억원 초과로 가입하도록 유

도하거나이용자가다양한대물배상한도를선

택할수있게해야한다고충고했다
연합뉴스

카셰어링사고발생률높아보험료차등화필요

기아자동차는 지난 9일 경기도 김포 현대 프

리미엄아울렛에 고성능 세단 스팅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25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밝혔다

스팅어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

서는 33 터보 20 터보등스팅어 2대가전시된

다 열쇠고리 등 스팅어 관련 액세서리 제품이

전시되는 스팅어브랜드콜렉션도운영된다

360도 가상현실(VR)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스팅어 4D VR 공간도마련된다 스팅어를직

접타고김포에서인천청라국제도시까지운전

할수있는시승체험기회도제공된다

기아차는 시승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스팅어브랜드카드지갑등을경품으로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에참가하는모든고객에게는

5천원상당의음료쿠폰도제공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기아자동차는지난9일경기도김포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고성능세단스팅어를체험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25일까지운영한다 기아차제공

기아차스팅어체험

김포현대프리미엄아울렛 25일까지

일반차량의 10배  회원수늘어뺑소니사례잇따라

보험연구원보고서

올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역대최저수준인 34%대로떨어졌다 작

년부터정부가시행하고있는업무용차량관리

강화방안이효과를발휘한것으로분석된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9만4397대 가운

데 법인이 구매한 차량은 전체의 345%인 3만

258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 수

치인 354%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09%포인

트가떨어진것이다

수입차중법인차비율은 2010년에는 498%

에달했다신규판매된수입차 2대중 1대가법

인차였던 셈이다 이후 법인차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고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35% 아래로

떨어진것이다

전체 수입차 판매 추이와 비교하면 법인용

차량감소세는더욱두드러진다

올해 5월까지수입차전체판매량은 9만4397

대로작년같은기간보다 12% 증가했다

하지만올해법인차판매량은작년보다 15%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에는두달연속

법인차비중이32%대에머무르는데그쳤다

업체별로는 디젤게이트 여파에 시달리는

아우디의 법인차 판매량이 작년 4월까지 누적

3219대에서올해 453대로 2766대줄어감소폭

이가장컸다

폭스바겐은올해 4월까지한대도팔리지않

았다지난해같은기간판매량은 1766대였다

초고가차량인벤틀리역시작년 4월누적 81

대에서 올해는 3대로 줄었다 크라이슬러 포

드 혼다 인피니티 랜드로버 포르쉐 등의 법

인차판매대수도일제히줄었다

반면 올해 판매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메

르세데스벤츠와BMW의법인차판매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03대 1257대씩 늘

었다메르세데스벤츠의법인차판매량은 1만

94대로 1만대를 돌파했고 BMW 판매량은

6955대를기록했다

이처럼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 당국의 업

무용 차량 관리 방안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

고공평과세를 실현하기위해작년 1월부터 개

정된법인세법과소득세법을시행해오고있다

이른바 무늬만업무용차 규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수입차중법인차비중 34%역대 최저

무늬만 업무용차 규제 효과

1년새 09%포인트 떨어져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제작결함 5건이확인된현대기아차 12개차종 23만8000대

가리콜된다고국토교통부가 12일밝혔다

국토부는앞서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대해 안전운행

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

대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

리등으로대체할수있다며이의를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기아차

에강제리콜을명령했다

이는국내완성차업체가정부의리콜권고를수용하지않아

청문절차를거쳐강제리콜당한첫사례다

국토부는지난달 12일 강제리콜한 5개결함에대해현대기

아차의결함은폐의혹이있다며서울중앙지검에수사를의뢰

하기도했다

현대기아차는이달 5일국토부에시정계획서를제출순차

적리콜계획을밝혔다

리콜대상은▲제네시스(BH)에쿠스(VI)캐니스터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

이프 손상▲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

(LM)스포티지(SL) 등 5종R엔진연료호스손상▲LF쏘나

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

크경고등불량이다
연합뉴스

제작결함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3만8000대 12일부터순차리콜


